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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내 한 부동산개발회사가법정 관리 중인 팬택을 

살리겠다고 공개적으로 나섰다. 

이회사는 앞서 진행된 팬택 공개 매각 당시 입찰에 참여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았음에도 또다시인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이다. 

CKT개발은 6 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팬택 부활, 언론인 오찬 

간담회'를 열고 자사가 마련한 팬택회생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회사가 제시한 회생안의 골자는 ▲ 노키아(Nokia)식 창업을 통한 팬택의 부활 ▲ 

'송도 (한중미) 칭화과기원'을 플랫폼으로 한 중국에서의경쟁력 확보

▲ 글로벌강소기업 군단 창조다. 

CKT개발은 "팬택이 결국 청산으로 간다면팬택 가족 모두가 일자리를 잃을 뿐만 

아니라 기술, 특허, 영업비밀과 같은 무형자산 역시 모두 공중분해되고 해외로의 

기술유출도 현실화된다"며 "팬택에 버금가는 벤처정신으로발전한 회사로서 팬택의 

창조적 부활을 이끌겠다"고 주장했다. 

CKT개발은 화교를 위한 영주권제도를입법화하는 데 앞장 선 기업으로 

출발했다. 현재 한국과 중국에서 7개의 기업과 학교법인을 설립·운영 중이며 중국 

칭화그룹과함께'송도 (한중미) 칭화과기원'을 9 월 개원 목표로 준비 중이다. 

CTK개발은 "'송도 (한중미) 칭화과기원'이라는 글로벌 플랫폼에 

중국이라는거대시장을 결합해 팬택의 부활을 수년 내에 이루겠다"고 팬택 회생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회사는 지난달 열린 팬택 제 2차 공개 매각 때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최종 3 개 

업체 중 하나였지만 법원은이 회사를 포함해 나머지 2 개업체에 대해 인수 후보 

자격이 없는 업체라고 판단하고 매각 절차를 중단했다. 

CKT개발은 법원의 이러한 결정에이의를 제기하는 청원서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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